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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28(수)�스가랴� 1-6장� �절망스러운�평안�

유대인들은�포로생활을�끝내고�귀향하며

심판�끝,�회복�시작이란�기대에�부풀었습니다.

그러나�예루살렘과�성읍들의�회복은�더뎠습니다.

약속하셨던�열방�심판도�전혀�기미가�없었습니다.

너무 평안한 것이� 도리어�절망스러웠습니다(1:11).

<언제까지입니까?>�백성들은�절규했습니다(1:12).

조용해�보여도�하나님은�이미�새�일을�시작하셨습니다.

하나님의�순찰병들이�세상을�두루�살펴보고�있습니다(1:10).

강한�뿔도�대장장이의�망치질을�견디지�못하듯(1:18-21),

견고한�제국들도�결국�파괴되고�무너질�것입니다.

성전과�성벽,�예배도�모두�재건될�것입니다(2장).

하나님�없는�견고한�도성,�성벽은�아무�소용이�없습니다.

하나님은�불�성벽이�되어�그들을�보호하실�것이며(2:5),

남루한�귀향민들에게� <새�옷>을�입혀�주실�것입니다(3:4).

힘과�능이�아니라�주의�영으로�하게�하실�것입니다(4:6).

하나님께서�예루살렘,�시온으로� <돌아오시면>,

그곳의�죄와�악행이� <떠나게>�될�것입니다(5장).

열방을�심판할�주의�군대가�출정하고�있습니다(6장).

하나님은� <싹>,�여호와의�종을�준비하고�계십니다(3:8, 6:12).

조용하다고�하여�아무�일�없는�것이�아닙니다,

“모두들�조용히�하여라!쉿!하나님�앞에서�침묵하여라

그분의�거룩한�집에서�무슨�일이�일어나고�있다.

그분이�움직이고�계신다!(메시지성경 2:13)”

나는� <절망스러운�평안>을�경험한�적이�있습니까?

❶ 기도(약속)에도�불구하고� <아무�일�없을�때>의�심경은�어떠합니까?
❷ 하나님께서�어떻게�일하며�움직이고�계셨습니까?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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